· 설악산의 사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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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계절은 세계 그 어느 나라의 기후에서도 볼 수 없을 정도로 뚜렷하여 그 아름다운 풍광 또한 비길 데가 없다. 산은 산대로, 강은 강대로, 또 평야는 평야대로, 구릉과 들판 또한 그것들대로 계절마다 뿜어내는 정취가 가슴 뭉클할 지경이다.
그 중에서도 사계절의 변화가 눈부시게 뚜렷한 것이 바로 산인데, 산 중의 산이라면 바로 설악산이다.
봄이면 연둣빛 자락 가득히 분홍 꽃물이 질펀하고, 여름에는 울창한 녹음과 계곡마다 굽이굽이 흘러내리는 물소리가 저절로 가슴을 쓸어내리게 한다. 또 가을이 되면 색색의 비단이 흘러내린 듯 단풍물결이 아우성치고, 겨울이면 눈꽃이 흐느끼는 설원이 된다
설악’이란 이름은‘8월 한가위에 덮이기 시작한 눈이 다음해 하지에 이르러서야 녹는다’하여 붙여졌다고 《동국여지승람》은 전하고 있다. 또는‘산마루에 오랫동안 눈이 덮이고 바위가 눈처럼 하얘서’‘설악’이라 부른다는 기록도 전한다. 이 밖에도‘신성하고 숭고한 산’이라는 뜻으로‘설산’이나‘설봉산’으로 부르기도 한다.
가장 높은 봉우리인 대청봉을 중심으로 동쪽은 ‘외설악’이라 부르고, 서쪽을 ‘내설악’이라 하는데, 내설악은 우아한 여성미를 뽐내는가 하면, 외설악은 가파른 기암괴석으로 우람한 남성미를 풍긴다.
역사적으로 이름난 사찰과 암자는 물론이고 스키장, 해수욕장 등 위락시설도 고루 갖추고 있어서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내설악과 외설악, 남설악으로 이루어진 설악산은 아름다운 산세와 맑은 계곡, 아늑한 사찰과 암자, 기기묘묘한 바위가 어우러져 그 정취에 젖으려는 국내외 관광객이 일년 내내 줄을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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